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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과 동기이론 결합모형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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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요 약

기부동기와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합한 기부에 대한 동기-감정-행동모형을 구성하
여 한국인의 기부행동이 이루어지는 경로를 탐색한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부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는 기부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고, 둘째, 기부
에 대한 내적 동기는 기부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으나, 외적 동기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기부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주지 못하였고, 지각된 행동통제만이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넷째, 기부동기
가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태도와 주관적 규범의 기부의도에
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지각된 행동통제만을 매개로 기부의도에 간접효과를 가지
고 있었다. 다섯째, 기부행동에는 기부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긍정적 영향을 미
치고 있었던 반면,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여섯째, 기부의도
에 개인적 행복감, 사회적 책임감, 종교적 신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제어 : 기부의도, 계획된 행동이론, 동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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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80년대 세계경제 침체 이후 국가의 재정위기로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정부

실패 영역을 민간이 보완하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체제로의 변환을 모색하

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서 성숙한 사회로의 진입과 경제 공동체의 실현 차원에

서 기부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제3섹터의 비영리조직을 매개로 민간의 기부활동이 활발했던 미국은 정부

가 비영리조직에 대한 세제혜택, 사회적 인프라 구축, 관리감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도 2000년대 들어 자발적 기부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소득계층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수요의 총량이 확대되어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민간에 의한 기부의 활성화가 중요시 되면서 1997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통과되었고, 2005년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7년에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기부관련 법제가 대폭

정비되었다. 2009년 현재 한국인의 기부 및 일반자원봉사의 금전적 가치는 약 8조 4천

억 원으로, 정부예산의 약 3.1%, GDP대비 0.79% 규모였다. 2009년 정기기부참여비율은

24.2%로 2007년 대비 7.6%가 증가했고, 정기기부 참여빈도 또한 2009년 84.1%로 2007

년 대비 10.6% 증가하는 등 기부문화의 질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기빙코리아, 2010). 

그럼에도 2010년 세계기부지수(영국 자선구호단체 CAF와 갤럽 공동조사)에서 우리나

라는 153개국 중 81위를 차지하는 등 국가발전･경제수준에 비해 기부수준이 저조한 것
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개인의 기부노력이 선진국들에 비해 미약한 상황으로 사회

복지공동모금회의 2009년 기부금 총액 중 개인 기부금의 비중은 30%에 불과하다(사회

복지공동모금회, 2009). 아울러 기부의 형태도 정기적 기부보다는 일회성 기부가 보다

보편적이다. 그러므로 부유층의 계획된 개인적 기부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아름다운 재단, 2010).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거시적으로는 산업화의 역사, 문화적 차

이 등이 지적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그동안 기부동기를 부여하고 기부문화를 사회저

변에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한국인은 옛날부터 불쌍한 이웃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상부상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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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이 있어왔다. 따라서 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에 따라 상당한 부를 축적한 노인

층이 형성되어 있어 기부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기부 전략만 잘 수립한다면 적극적인

개인기부자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사회의 기부행동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토대로 한 기부문화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한 학문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부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개인기부에 대한 외국의

실증적 연구는 주로 ‘기부금액'의 결정요인에 집중되어 왔고, 연구의 초점은 정부의 세

금유인(tax incentives)이 기부수요를 증가시키는 데 유의한 효과를 갖는지의 여부였다

(박태규 등, 2008). 또한 사회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이타성이 공감과 다양한 종류의 사

회적 동기에 의해 기부를 동기화한다고 설명하였다(김정훈, 2011). 기부에 관한 정부통

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행동에 대한 실증분석은 주로 설문조

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연구주제는 기부의도, 기부행동 등 기부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 집중되고 있었다(황창순･강철희, 2002; 조선주･박태규, 

2007; 박태규 등, 2008; 김영기, 2011). 최근 들어서는 기부행동의 다양한 측면으로 연구

가 다양화되고 있다. 비금전적 인센티브의 기부 동기화 가능성에 대한 한승희(2011)의

연구, 기부지역 선택행동에 대한 강철희 등(2011)의 연구, 돈 태도 유형이 기부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김정훈(2011)의 연구는 한국인의 기부행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 

기부행동은 인간의 합리성이 전제되는 사회적 행동이다. 기부행동을 계획행동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한 소수의 연구들(이정기･정은정, 2011; 김혜인･차희원, 2010)을 보면 기

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인지된 행위통제와 같은 심리변인, 주관적 규범과 같은 타

인 지향성 등이 기부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에

계획된 행동이론에 대한 수정이론을 적용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윤리적 소비자의 구

매의사결정에 있어서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는 중요하지 않으며 대신 윤리적

의무와 윤리적 정체성 등 다른 변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Shaw and 

Shiu 2003). 이러한 다소 상반된 연구결과는 기부행동 분야에서도 계획된 행동이론의

체계적 검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인간의 행동은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뿐 아니라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의 영향을 받는다(Deci, 1971). 금전적 보상이 언제나 인간 행동의

동기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외재적 동기들이 때로는 내재적 동기를 낮춤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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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오히려 과제수행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Deci, 

Koestner and Ryan, 1999). 이는 개인의 기부행동 결정과정에서 동기의 역할에 대한 검

증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부동기와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합한 기부행동모형을

설정하여 한국인의 기부행동이 이루어지는 경로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

과는 기부행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기부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는 실증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 가능성

Ajzen & Fishbein(1980)에 의해 제안된 합리적 행동이론(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은 개인의 행동이 의도에 의해 결정이 되고, 이러한 의도를 개인의 태도와 사회의

주관적 규범의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 합리적 행동 이론은 윤리적 의사 결정분

야에서 자주 사용되었으나 예상치 못했던 장애나 자원의 부족을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결단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어 모형의 예측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송갑호, 2010). 이에 Ajzen(1991)은 자신의 합리적 행

동이론을 확장하여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제시하였다. 즉, 

인간의 사회문화적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계획된 행동이론은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제시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지각된 행동통

제를 추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가질수록 또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클수록 개인들이 어떤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는

커지게 된다.

계획행동이론에 기초한 행동예측 관련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

회심리학 분야에서는 행동, 행동의도,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고, 건강보건 관련 분야에서는 음주운전, 흡연, 폭음행위

등의 행동의도를 적합하게 설명하고 있었다(이정기･정은정, 2011). 경영학 분야 TPB 모

형이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를 잘 설명하는 모형으로 유용성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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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계획된 행동이론 

지각된 행동통제

주관적 규범

태도

기부의도 기부행동

되기도 하였다(Harrington, 1996; Banerjee, 1998). East(1993)는 TPB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모델이라고 주장하였다. Chang(1988)은 비윤리적 행동을 설

명하는데 있어 TRA와 TPB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태도, 규범, 

행동통제, 의도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고, 최종적으로 TPB가 보

다 우수한 모형 적합도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정기･정은정(2011)의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을 구성하는 세 가지 변인은 기부의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집단 규범과 도덕적 규범 변인은 기부의도에 계획행동이

론을 구성하는 세 가지 변인에 비해 더욱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송갑호(2010)의 연구

에서도 TPB 모형의 개인적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비윤리적 컨설팅

수행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시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

변수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데 의미 있는 이론으로 입증되고 있다. 

한편, 다수의 연구자들이 계획된 행동이론에 과거경험, 도덕적 의무, 도덕적 판단, 조직

의 윤리문화, 인식 등 외생변수를 포함시켜 보다 확장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Cronan 

& Al-Rafee, 2008; Shaw and Shiu 2003). 이러한 시도의 결과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

동통제 외의 추가된 변수들은 이들 변수와 연관되어 다양한 형태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계획된 행동이론을 토대로 기부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

범, 지각된 행동통제 변수들이 기부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추

가적으로 기부동기와 기부의도 등과의 연관성도 조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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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동기이론의 접목가능성

기부 동기의 개념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크게

개인의 기부 동기를 크게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적 동

기는 내재적 요인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종교적 신념, 동정심, 행복감 등이며, 외

적 동기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경제적 여유, 세제혜택, 타인으로부터의 요청, 나눔을 실

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 등이다(강철희 외, 2011).  강철희 등(2011)의 연구에서 내

적동기(동정심), 외적동기(경제적 여유, 세제혜택, 주변인물의 요청, 가족의 전통과 문

화), 기부 시 고려사항(기관의 신뢰성, 우리사회 개선효과)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김주원･김용준(2008)의 연구는 자선단체기부자들이 감성적인 동기보다는 이성적인 동기

를, 이기적인 동기보다는 이타적인 동기를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미

입증된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동기요인은 기부의도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보여진다.  

1) 내적 동기

사회적 책임감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통상적으로 기부자들은 자신들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촉진하고 실현시킨다는 측면에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갖고 기부 행동을 하게 된다(Bekkers and Wiepking, 2010). 아울러

Cheung and Chan(2000)의 연구에서는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도덕적 의무의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기부 의사 및 기부 행동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사회를

전체로서 바라보며 이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가질수록(Schuyt et al., 2010; Bekkers and 

Wiepking, 2010 재인용), 기부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부를 통해 돌아오는 심리적 행복감은 기부행동을 설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동기로

밝혀져 왔다. 심리적 행복감과 기부 간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들에 따르면, 기부를 함으

로써 기부자는 긍정적인 기분과 죄의식의 완화,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기분을 느끼게

되며(Bekkers and Wiepking, 2010), 이로 인해 기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다. 아울러, 기부행동은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Havens 

외(2007)는 스스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적극적

으로 기부에 참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종교적 신념 또한 일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부 참여를 높이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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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종교적 신념이 강할수록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가 증가하게 되는 것으

로 보고되나(Bekkers, 2005), 일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가 대체재

기능을 하여 세속적 기부 수준을 낮추기도 한다(Suzanne and Charles, 2008). 한편, 종교

적 신념이 일반 사회를 위한 기여와 연계되어 보완재로서 기능하기도 하므로(Lam, 

2002), 기부 행동에 있어 종교적 신념의 영향은 보다 다각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동정심도 기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웃의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동정심이야 말로 자선적 행동의 중요한 선행요인이라고 꼽히기도 한다

(Bekkers, 2007; 강철희 외, 2009 재인용). 

2) 외적 동기

기부를 이끄는 외적 동인은 해당 국가의 기부정책, 기부문화 등 매우 광범위하다. 다

양한 정부정책 중에서도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제혜택은 비용의 시각에서 설명되기도 하는데, 기부는 지출이 수반되는 행위이며, 일

반적으로 기부 비용이 낮아질수록 기부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세제혜

택으로 인해 기부에 소요되는 실질적 경제적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기부는 당연히 증

가하게 될 것이다(Eckel and Grossman, 2003, 2004; Karlan and List, 2006). 그러나 이러

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있다. 즉, 조선주(2006)의 연구에

서도 기부행동에 있어 세제혜택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조선주, 

2008).

그러나 금전적 인센티브보다 기부라는 인센티브가 업무수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기부에 참여하는 자선 단체에의 기부라는 비금전적 인센티브에

노출된 피험자들의 과제 수행의 의욕이 개인적인 보상이라는 금전적 인센티브에 노출

된 피험자들의 과제 수행보다 월등하였다. 또한, 금전적 인센티브에 노출된 피험자들에

비해 비금전적 인센티브에 노출된 피험자들이 과제 수행 이후 자신의 경험이 더욱 의

미 있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차후에 훨씬 적은 금액의 보상을 받고도 기꺼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한승희, 2011). 이처럼, 세제혜택은 기부

자에 따라, 세제혜택의 규모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다른 내적동기와

결합하여 상승 작용을 하기도 한다(강철희 외, 2009).

나눔에 대한 가족의 전통과 문화 역시 일부 사람들에게 있어 중요한 기부 동기로 작

용하고 있다.  미국의 The Philanthropic Initiative(2004)의 부유층 기부행동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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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의하면, 부유층 기부 동인 중 하나가 바로 가족의 기부전통에 대한 충성인 것

으로 밝혀졌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자선연구센터의 2007년 조사에서도 많은 가족에

서 기부과정에 자녀를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자선활동에 있어서 자녀

와 상의하는 것을 비롯하여 자녀들에게 자선활동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가족의 전통과 학습은 기부에 대한 다음 세대의 가치관을 형성시키고 기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강철희 외, 2009).

이와 더불어 기부 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 타인으로부터의 기부 요

청이다. 대다수의 기부는 내적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타인으로부터의 기부 요청에

반응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부 요청이 가장 강력한 외적 동기가 되는 것은 당

연할 수 있다(Bekkers, 2007). 즉, Bekkers(2005)는 2002년 Giving in the Netherlands Panel 

Survey에서 최근 이루어진 기부의 86%가 요청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 것

으로 보고하였다. 실제로도 자선적 기부 요청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선적 활동

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iepking and Maas, 2009).

3. 기부동기와 계획된 행동이론의 연관성

계획된 행동이론을 제시한 Ajzen(1991)은 원래 기존에 있는 변수가 고려만 되면, 계

획행동이론은 의도나 행동에 유의미한 설명력 증대를 조건으로 한 추가적인 예측변수

에 개방적이라고 하였다(이재석･이충기, 2010). 합리적 행동이론에 지각된 행동통제 개

념을 추가로 하여 확장된 이론이 계획된 행동이론이다. Phillips(2009)는 계획행동이론이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정보적, 동기적 영향을 모두 다루고 있지만, 동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실제 동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획행

동이론과 더불어 동기가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Dawson et al.(1990)의 동기-감정-결과 모형(Motive-Emotion-Outcome Model)은 고객의

쇼핑 동기가쇼핑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구매나 재방문 의도와 같은 행위 결과를 낳는

다고 보았다. 동기-감정-결과 모형은 독립 변수(predictor)로서 쇼핑 동기가 결과 변수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주로 매개 변수(mediator)인 다양한 쇼핑에 대한 감정을

통하여 최종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즉, 소비자의 쇼핑 동기는 소비자

의 쇼핑 현장에서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감정은 결과적으로 소비자 행동으로 나

타나게 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태도를 개인의 어떤 행위를 긍정·부정적으로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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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느낌과 생각으로 정의하면, 동기-감정-결과 모형을 기부행위에 적용할 수 있다. 

이에 기부에 대한 동기-기부태도-기부의도로 이어지는 확장된 계획된 행동이론을 구성

하여 기부동기와 태도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1) 연구모형의 개발

기본적 연구모형은 TPB 모형의 예측변수(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기

부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계획된 행동 이론은

Ajzen(1991)이 발표한 이후에 여러 분야의 연구에 인용되어 검증되었으며, 많은 연구자

들이 기본 변수 외에도 이 변수들을 설명하는 외생 변수들을 추가하여 검증하였다. 특

히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Randall& Gibson, 1991; Harrington, 1996; Banerjee, 1998). 또한 Ajzen의 TPB 모형에서는

행동의도가 행동까지 미치는 영향까지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행동인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위해 동기요인을 포함하는 확장된

연구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구체적 관계는 <그림 2>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그림 2> 연구모형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외적 동기

내적 동기

기부의도 기부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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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의 설정

(1) 계획된 행동이론에 기초한 가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

동을 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는 신념을 의미한다. 태도는 사회심리학에서 오랫

동안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변수이다(Fishbein & Ajzen,1975). 태도와 행

동 관계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태도변용이 행동변화를 이끈다는 전제를 가정하고 연구

(Beisecker & Parson,1972)가 이루어졌으나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는 낮거나 부재한 것

으로 보고되었다(O’keefe,1990). 이에 계획행동이론은 태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가 직접

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통해 매개되며 최종적으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Ajzen, 1991).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주관적 규범은 자신에게 중요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관한 기대를 뜻하여 특정 행동에 수반되는 사회적 압력에 대

한 지각인 규범적 신념을 나타낸다(최영정, 2009). 태도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규범도 직

접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의도를 통해 영향을 준다(Ajzen,1991). 주관적 규범이 행동

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는 Murray와 Schlacter(1990), Houston(1992)등의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계획행동이론에서 지각된 행동통제는 특정행동에 필요한 기술･자원･기회가 어느 정
도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Ajzen & Madden, 1986). 지각된 행동통

제는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가설 1. 기부에 대한 태도는 기부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기부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기부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기부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기부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기부동기의 영향에 대한 가설

기부행동에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다양한 변수들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 왔다. 내적 동기와 관련하여서는 시민으로서의 책임감(Cheung and Chan, 

2000), 종교적 신념(Bekkers, 2005), 동정심, 행복감(Bekkers and Wiepking, 2010), 경제적

여유(Havens et al., 2007) 등, 외적 동기로 분류할 수 있는 세제혜택(Karlan and List, 

2006), 타인으로부터의 요청(Bekkers, 2007),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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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외, 2009), 타인의 영향 등과 같은 요인이 기부를 이끄는 주요 동인으로 밝혀져 왔

다. Phillips(2009)의 연구에서 노인들의 카지노 방문동기를 추가한 확장된 계획된 행동

이론의 분석결과 동기도 노인들의 카지노 방문의도를 잘 설명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기부의 내적 동기는 기부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기부의 외적 동기는 기부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쇼핑행위에 적용된 동기-감정-결과 모형을 기부행동의 확장된 계획된 행동

이론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동기-감정-결과 모형에 따르면 쇼핑 동기가 쇼핑의도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주로 매개 변수(mediator)인 다양한 쇼핑에 대한 감정을

통하여 최종 쇼핑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기부동기는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시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매개로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변수의 구성

본 연구모형에서 조사변수는 내적･외적 기부동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

제, 기부의도, 기부행동의 7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동기는 외부의 보상

이나 강요 없이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Harter, 

1981), 외적 동기란 기부를 수단적으로 이용하여 외적보상을 받기위해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Deci & Ryan, 1987) 정의한다. 개인의 태도는 개인의 어떤 행위를 긍

정·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신의 느낌과 생각으로 정의하고,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사회

적 규범 준수와 관련해 받는 심리적 압력으로 개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 그 개인에게

중요한 사람(가족, 친구, 동료 등)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는 인식(perception)으로 정

의하고, 지각된 행동통제는 개인이 행동을 수행함이 얼마나 쉬운지에 관한 개인의 믿

음으로 정의한다. 의도는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중심요인으로 기부 의도는 개인이

특정 기부 행동을 기꺼이 하려는 정도로 정의한다. 기부행동은 기부의 실제적인 실행

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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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내적･외적 기부동기에 대한 설문은 강철희 교수가 Giving Index를 분석하면서

사용한 기부동기 문항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기부

의도 등 계획된 행동이론에 관한 설문문항은 최영정(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기

부에 적합하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이상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크론바하 알파값이 0.623에서 0.876에 이르고 있어 사회과학에서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구분 변 인 문항수 신뢰도

선행변수

내적 동기 4 .623

외적 동기 5 .806

태도 4 .876

주관적 규범 4 .850

지각된 행동통제 3 .712

종속변수 기부의도 4 .869

<표 1> 조사도구의 항목 및 신뢰도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자료의 수집방법

일반인들의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

사는 2011년 10월 10일에서 11월 5일에 걸쳐 이루어졌고, 수도권에 소재하는 2개 대학

에서 조사방법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조사원으로 하여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

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36부를 회수하여 통계분석

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보면, 여성이 223명 51.1%, 남성이 213명 48.9%로 나타났고, 연령

은 30대가 39.0%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 102명 23.4%, 50대 이상 85명 19.5%, 40대

79명 18.1%였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206명 47.5%로 가장 많았고, 고졸, 전문대졸, 대

학원 재학이상이 각각 76명 17.5%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를 보면, 기혼이 254명 59.2%, 

미혼이 175명 40.8%였고, 월 소득수준은 200-400만원이 161명 37.3%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이 123명 28.5%, 400-600만원 96명 22.2%의 순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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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 퍼센트

성별
여성 223 51.1

남성 213 48.9

연령

20이하 102 23.4

30대 170 39.0

40대 79 18.1

50대이상 85 19.5

학력

고졸 76 17.5

2년제대졸 76 17.5

4년제대졸 206 47.5

대학원재학이상 76 17.5

결혼여부
미혼 175 40.8

기혼 254 59.2

월소득

200만원미만 123 28.5

200-400만원 161 37.3

400-600만원 96 22.2

600-800만원 26 6.0

800-1000만원 13 3.0

1000만원이상 13 3.0

합계 　 436 100.0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자료의 처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도출된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0과 AMOS 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먼저 SPSS 20프로그램을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측정변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AMOS 20을 이용하여 기부에 대

한 동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기부의도, 기부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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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기부관련 요인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계획된 행동이론을 확장한 내적･외적 기부동기, 태도, 주관적 규범, 지

각된 행동통제, 기부의도의 기술통계량은 다음 <표 3>과 같다. 결과를 보면, 기부에 대

한 태도가 3.922로 1-5의 리커트 5점 척도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 외적 동기는

2.60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N 평균 표준편차

내적동기 430 3.054 0.819 

외적동기 422 2.609 0.728 

태도 432 3.922 0.699 

주관적 규범 425 3.303 0.826 

지각된 행동통제 432 3.282 0.762 

기부의도 433 3.378 0.835 

<표 3> 측정변수의 기술통계량 

2. 구조방정식 분석

연구모형에서 선정한 기부의 내적동기와 외적 동기, 기부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기부의도, 기부행동으로 구성된 모형의 구조방정식 분석결과는 다음

<표 4> 및 <그림 3>과 같다. 

공분산 구조분석에서 적합성 검증은 모델의 부합지수와 경로계수에 의해 검증되어진

다. 우선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 경로모형의 적합도지수를 보면, X2값은 797.520, 

X2/df은 3.067, GFI는 0.866, RMR은 0.062, CFI는 0.892, RMSEA는 0.069 등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값보다는 다소 낮은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의 구조적 통합성을 고려할 때 수용 가능한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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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N DF P CMIN/DF RMR GFI NFI CFI RMSEA

797.520 260 .000 3.067 .062 .866 .849 .892 .069

<표 4>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를 통해 요인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한 결과를 보면 다음

과 같다(표 5 참조). 먼저 기부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는 기부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양(+)의 영향을 주고 있었다. 

기부에 대한 내적 동기는 기부의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고 있었으나, 외적 동

기는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기부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행동통제만이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

고 있었다. 따라서 가설 4만이 검증되었고, 가설 1, 2, 3, 5는 기각되었다. 

기부동기가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태도와 주관적 규범의 기

부의도에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고, 지각된 행동통제만을 매개로 기부의도에 간접효

과를 가지고 있었다. 가설 6은 일부 검증되었다. 

기부행동에는 기부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반면,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영향의 방향 Estimate S.E. C.R. P

내적동기 → 태도 1.871 0.259 6.495 ***

외적동기 → 태도 -1.571 0.197 -5.684 ***

내적동기 → 주관적규범 1.845 0.444 6.998 ***

외적동기 → 주관적규범 -1.324 0.33 -5.335 ***

내적동기 → 지각된 행동통제 1.409 0.219 5.646 ***

외적동기 → 지각된 행동통제 -0.857 0.149 -3.969 ***

태도 → 기부의도 -0.405 0.408 -1.411 0.158

주관적규범 → 기부의도 -0.442 0.284 -1.183 0.237

지각된 행동통제 → 기부의도 -0.452 0.235 -2.808 0.005

내적동기 → 기부의도 4.342 2.175 2.556 0.011

외적동기 → 기부의도 -3.349 1.4 -2.418 0.016

태도 → 기부행동 -0.037 0.219 -0.494 0.621

주관적규범 → 기부행동 -0.02 0.146 -0.209 0.835

지각된 행동통제 → 기부행동 0.156 0.22 2.113 0.035

기부의도 → 기부행동 0.405 0.164 5.03 ***

<표 5>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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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의도 세부 영향요인 분석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기부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구성요인들이 기부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세부 구성항목을 독립변수로 하고

기부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

게 나타났고(F=14.266, p=.000),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세부구성요인은 기부의도의

23.5%를 설명하고 있었다. 결과를 보면, 개인적 행복감, 사회적 책임감, 종교적 신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여유와 대중매체자극은 유의한 음(-)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동정심, 가족전통문화, 타인기부자극, 지인기부자극, 

세제혜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책임감의 중요성을 강조한 Bekkers와 Wiepking(2010), Cheung과

Chan(2000)의 연구, 심리적 행복감의 긍정적 영향을 제시한 Bekkers와 Wiepking(2010)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동정심이야 말로 자선적 행동의 중요한 선행요인이라고

꼽은 Bekkers(2007)의 연구와는 상반되고 있다. 또한 세제혜택으로 인해 사람들의 기부

가 증가하게 된다는 Eckel과 Grossman(2003, 2004), Karlan과 List(2006)의 연구와는 상반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부행동에 세제혜택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않다는 조선주

(2008)의 연구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부유층의 기부 동인 중 가족의 기부전통에 대한

충성이 중요하다는 미국과 다르게 가족전통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면, 개인들의 기부의도 향상을 위해서는 기부에 따른 개인적

행복감, 기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과 종교적 신념을 강화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하지

만, 단순히 기부자의 경제적 여유나 대중매체를 통한 기부 홍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기부의도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세제혜택을 초

점을 둔 정부의 기부증대 방안이 크게 효과를 가지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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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조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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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295 .172 　 13.369 .000

동정심 -.030 .035 -.037 -.844 .399

개인적 행복감 .285 .041 .339 6.981 .000

사회적 책임감 .147 .038 .193 3.878 .000

종교적 신념 .152 .031 .237 4.843 .000

경제적 여유 -.099 .038 -.126 -2.603 .010

대중매체자극 -.140 .043 -.171 -3.239 .001

가족전통문화 -.064 .048 -.073 -1.328 .185

타인기부자극 .039 .049 .048 .801 .423

지인기부자극 .053 .042 .071 1.248 .213

세제혜택 -.041 .041 -.054 -1.016 .310

수정R2=.235, F=14.266, p=.000

<표 6> 기부의도 영향요인 분석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부동기와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합한 기부에 대한 동기-감정-행동모형을

구성하여 한국인의 기부행동이 이루어지는 경로를 탐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기부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는 기부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고, 둘째, 기부에 대한 내적 동기는 기부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으나, 외적 동기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태도

와 주관적 규범은 기부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지각된 행동통제만이 부

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넷째, 기부동기가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태도와 주관적 규범의 기부의도에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지각된 행동통제만을

매개로 기부의도에 간접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기부행동에는 기부의도와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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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행동통제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반면,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영향을 미치

지 못하였다. 여섯째, 기부의도에 개인적 행복감, 사회적 책임감, 종교적 신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내재된 이론적 시사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시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기부의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지각된 행동통제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 등 계획행동이론 변인이 기부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이

정기･정은정(2011)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계획된 행동이론에

동기를 포함한 모형을 설정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즉 기부의도는 그 어떤 변수보다 내

적 동기에 의해 형성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이 행동의도만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분석

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보면, 기부의도가 기부행동에 가장 중요한 결

정요인으로 나타났지만, 기부의도와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었

다. 이는 연구대상의 분야에 따라 기부의도와 기부행동의 결정요인이 상이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정책적으로 다양하게 정리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각된 행동통제가 기부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부행동에는 긍정

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실질적인 기부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부행동을 용

이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용이하게

기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부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은 기부대상

의 탐색과 매개기관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고, 이를 통한 기부도 최근

급증하는 양상에 있다. 따라서 인터넷를 통한 기부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부의 내적 동기는 기부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반면 외적 동기는 부정

적 영향을 미쳤고, 세부구성요인의 회귀분석에서는 개인적 행복감, 사회적 책임감, 종

교적 신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이 기부

의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기부자의 개인

적 행복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기부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

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역할모델의 기부실천 행동에 대한 정보제공은 기부 학습

과 사회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부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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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기 위해 기부자들이 동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기부분야별

브랜딩이 필요하다. 분야별 브랜드화는 기부자에게 자부심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분야

별 기부공동체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기부자의 경제적 여유와 대중매체자극이 기부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동

정심과 세제혜택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기부자의 경제적 여

유나 대중매체를 통한 기부 홍보, 세제혜택과 동정심에 초점을 둔 정부의 기부증대 방

안은 지양하여함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 및 후속연구의 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편의적 표집에 의해 서울,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

다.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전개되어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기부행동을 일반화할 수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비록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구조방정

식모형 분석을 통해 경로를 추출하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여러 변수 간의 관계에 대

한 개념적 표현으로서의 한계를 가진다. 이상에서 논의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연구주제인 기부자의 기부행동을 계획된 행

동이론을 적용하여 기부행동에 대한 기초 지식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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